
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. 11. 13.(목) 11:00

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, 전북 소재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다

 - 재외동포청-전북특별자치도, 12일 한인비즈니스 포럼 개최…13일 수출상담회도 열어
 - OK-Biz와 해외 바이어 등 80여 명, 120개 중소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전북특별자치도(도지사 김관영)와 손잡고 

12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‘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

수출상담회’를 통해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선다.

□ 13일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(OK-Biz) 

23명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등 80여 명이 참가

한다. 이들은 전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120개 기업과 일대일 비즈

니스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.

 ㅇ 특히 각 기업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매칭하고, 바이어의 수요를 

사전에 파악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

관세, 법률 등 통상정책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.

□ 재외동포청은 1~2차(6월 부산, 10월 전남)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

및 수출상담회에 재외동포 경제인 60명이 참가해 200개 기업과 비즈

니스 미팅 380건, 수출상담 실적 696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.

□ 한편 앞서 1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상(韓商) 경제권 구축을 위해 

비즈니스를 활성화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을 열었다.



 ㅇ 포럼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,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

지사, OK-BIZ, 중소기업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, 개회식, 

주제발표,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.

 ㅇ 변 차장은 개회사에서 “K-컬쳐의 전 세계적 인기와 경주 APEC 

정상회의로 대한민국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우리 

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의 최적의 시기이다. 이번 수출 상담회가 전

북 소재 우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

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2026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

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를 위해 2~3건의‘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

및 수출상담회’를 개최할 계획이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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